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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절주동아리 활동을 실시한 후 음주에 대한 지식,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도, 

음주 문제에 대하여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인 유사실험연구이다. 2011년 
4월에서 11월까지 K시에 재학 중인 대학생 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험군은 47명, 대조군은 48명으로 절주 
동아리 활동 전에 음주에 대한 지식, 음주 문화 인식도, 음주 문제에 대하여 두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를 실
시하였고, 동아리 활동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7.0을 이용하여 χ²-test, t-test를 실시하였
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일반적 특성, 사전 음주에 대한 지식, 음주문화 인식도, 음주 문제에 
대하여 검사를 알아 본 결과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음주에 대한 지식에서는 실험군
이 점수가 높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가설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음주문화 인식도, 음주문제에 대해서는 두 집
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어 가설이 기각되었다. 향후에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절주동아리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알
코올과 관련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cut down drinking circle 
activity on knowledge, perception of drinking cultures and drinking problem to the university students. Study 
period was from April to November.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included 95 university students, located in 
the adjoining region of K city. While one of the group, composed of 47 students was designated as an 
experimental group, and the other group, composed of 48 students, was compared as a control group. Data 
analysis was done using χ²-test, t-test, they were processed SPSS 17.0. For homogeneous, general character, 
knowledge of drinking, perception of drinking cultures, drinking problem were measured pretest. The result 
were homogeneous group. The findings in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Knowledge of cut down drinking 
circle activity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n  
perception of drinking cultures and drinking problem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ese findings in the 
study give us the necessity of the cut down drinking circle activity for university students. It is also 
meaningful for this program to apply university students to various programs of alcohol-related problems.

Key Word : Knowledge, Perception of drinking cultures, Drinking problem, University students, Cut down 
drinking circl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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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들은 청소년기에 억압되어 있던 환경에서 벗어
나 대학에 진학하면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된다. 이때 
다양한 대학문화를 접하게 되고 음주가 가능하다는 점에
서 이 시기에 형성되는 음주는 평생 습관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음주문화는 대학생들이 친목을 도
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쉽게 접할 수 있
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경우 잘못된 음주 습관으
로 이어질 수 있다[1].

우리나라의 성인 음주율은 2001년 50.6%에서 2005년 
51.9%로 증가하였으며[2], 2008년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음주율은 75.5%이며 고위험 음주율은 20.2%를 차지하였
다[3,4]. 알코올은 우리나라에서 의존성이 가장 큰 약물로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으며, 20
세 이상 음주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 비용은 
사회적 할인율 3% 적용시 2007년도에 약 3조400억 원 
정도로 추정됐으며, 음주운전 사고 등 음주관련 사고로 
인한 조기사망비용은 약 2480억 원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결국 음주로 인한 질병과 사고로 발생하는 조기사
망 비용은 3조2880억 원에 달한다[5]. 

남자 대학생의 음주 실태를 보면 1999에는 86.2%, 
2009년에는 85.1%로 10년 전에 비하여 남자 음주대학생
의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6]. 

또한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 양상을 살펴보면 한 자
리에서 5잔 이상 마시는 것을 과음(binge drinking)이라 
하였을 때 대학생 중 남학생은 81.4%, 여학생은 57.0%에
서 폭음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8].  

직장인 음주실태 연구결과 따르면 직장인 대부분인 
97.2%가 음주자이며 한 달에 평균 10일 정도 음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음주를 할 경우 폭음으로 이어지
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직장인의 음주자리가 거의 
대부분 회식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회식의 경우 1차
에서 2차, 3차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하였다[9]. 그런데 이처럼 위험한 음주에 대한 시작점은 
직장에 들어가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들어가
기 전 학문의 터전인 대학교에서부터 그런 음주를 지지
하는 환경에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음주시작 
시기에 있어서 1999년에는 고등학교인 경우가 가장 많아 
60.4%였으나, 2009년에는 대학교인 경우가 54.4%로 가
장 많았다[6]  특히나 대학생은 청소년으로부터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고, 법적으로 음주 허용제한이 풀리는 
시기이기도 하여 대학생들의 음주는 각종 사건, 사고를 

가져오고 과음학생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영향을 받는 
상황 또한 심각하다[10]. 더군다나 대학생 음주문제에 대
해 연구한 결과 중 대학생이 음주를 하는 이유가 친구들
과 친교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11],  대학교 재학 중
일 때부터 사람과의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에 술이 빠질 
수가 없다고 하는 인식들이 대학생의 음주를 익숙하게 
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고, 이러한 결과는 사회인이 된 
후에도 술자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기 어렵다
는 그릇된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올바르고 건
강한 사회를 위해선 직장인이 되기 전의 대학생 대부분
이 음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음주문제로 인한 대학생의 사망사건이 대중매체
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과도한 음주에 대한 문제들을 
일부 대학생들과 관련 주변인들이 인지하여 대학가에도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12].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절주(Cut Down Drinking) 정신을 알리고 
건전한 음주문화와 사회적 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취지
로 만들어진 대학 절주동아리다. 이 동아리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과도한 음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
고 음주 사회를 막기 위해 다양한 행사 및 활동을 통해 
절주정신을 널리 알리는 대학생들의 모임이다[13]. 절주
동아리 활동의 목적은 체계적이고 건전한 절주동아리 문
화를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있다.

지금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음주와 관련된 연구로는 
음주 실태조사가 대부분이었고, 절주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효과를 본 연구[14,15]]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절주동아리의 다양한 활동이 대학생들
의 음주에 대한 지식, 음주 문화 인식도, 음주 문제에 미
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향 후 대학생을 위한 절주교육 프
로그램 자료 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이 연구를 
시도하였다. 

1.2 연구 가설

가설 1: 절주동아리 활동을 한 실험군은 동아리 활동
을 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음주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절주동아리 활동을 한 실험군은 동아리 활동
을 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음주 문화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아질 것이다.

가설 3: 절주동아리 활동을 한 실험군은 동아리 활동
을 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음주에 대한 문제행
동정도가 낮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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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절주동아리 활동이 대학생의 음주지식, 음
주문화 인식도,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
여 설계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로 한 유사실험 연구
이다[표 1].                        

[표 1] 연구설계모형
[Table 1] Design of Study 

사전조사 처치 사후조사
실험군 Yel X Ye2

대조군 Ycl Yc2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북 K시에 위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47명을 실험군으로, 48명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도구는 음주 지식과 음주문화 인식
도에 관한 설문지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시한 도구를 
송지영(2008)[16]이 사용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음주 
지식 문제는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답 1점, 오
답 0점으로 13점이 만점이었다. 음주문화 인식도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음주문화 
인식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음주문제 설문지는 초기 문제 
음주자에게 유용한 WHO에서 개발한 알코올장애확인검
사(AUDIT)를 사용하였다.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최
근 1년간 개인이 경험한 음주의 빈도와 양, 알코올의존 
증중세, 음주와 관련된 문제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
하였다. 점수 범위에 따라 0∼7점은 ‘정상’, 8∼15점은 
‘문제음주율’, 16∼19점은 ‘고위험군’, 20점 이상은 ‘알코
올 사용장애’로 분류한다[1]. 

2.4 연구진행절차

본 연구를 위한 조사 및 활동은 2011년 4월 26일부터 
2011년 11월 25일까지 약 7개월간이었다. 사전조사는 
2011년 4월 26일～2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실험군과 대
조군의 음주에 대한 지식, 음주 문화 인식도, 음주문제 정
도를 측정하였다. 동아리 활동으로는 4월, 10월 축제 기
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캠페인활동으로 포스터 
사진 전시, 음주와 관련된 영화 시청, 음주와 관련된 특

강, 금주에 관한 글 지어보기, 술 마시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알코올에 관한 상식 퀴즈대회, 술자리가 아닌 다른 
문화 체험하는 보드게임 카페, 펀치 게임, 가상음주 체험
하기, 알코올 습관 테스트하기 등을 실시하였다. 사후조
사는 2011년 11월 22일 ～ 25일 까지 이루어 졌으며, 실
험군과 대조군의 음주에 대한 지식, 음주 문화 인식도, 음
주 문제 정도를 측정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실험군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나타내고 두 집단간 일반적 특성, 음주관련 특성, 
음주에 관한 지식, 음주문화 인식도, 문제 행동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위해 χ2 -test 와 t-test를 실시
하였다.

2) 가설검정을 위해 평균의 차이를 구했으며, t-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검정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별분포는 실험군은 ‘여자’ 35명
(74.5%), 대조군도 ‘여자’ 29명(60.4%)로 남자보다는 여
자가 많았으며, 학년은 3학년이 실험군 24명(51.1%), 대
조군이 26명(3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4학년’
이 실험군 17명(42.4%), 대조군이 17명(35.4%)였으며, 주
거형태로는 자택이 실험군 24명(51.1%), 대조군이 25명
(52.1%)로 가장 많았고, 종교는 ‘없음’이 실험군은 27명
(57.49%), 대조군도  27명(56.3%)로 가장 많았고, ‘처음 
음주를 해 본 시기’는 실험군은 ‘중학교때’가 18명
(38.3%)로 가장 많았고, 대조군은 ‘고등학교때’ 가 19명
(39.6%)으로 가장 맣았다. ‘처음 술을 배운 사람’은 실험
군, 대조군 모두 28명(59.5%), 28명(58.3%)로 ‘친구’가 가
장 많았고, 현재 음주 유무에서는 ‘예’가 실험군은 40명
(85.1%), 대조군은 35명(72.9%)로 대부분 학생이 술을 마
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평균 음주량’은 실험군 
‘주 4～5회’가 34명(72.3%), 대조군이 28명(58.3%)로 가
장 많았고, ‘1회 음주시 평균 음주량’은 소주 1-2잔(맥주 
1병이하)이 실험군 15명(31.9%), 대조군 이 19명(39.6%)
로 가장 많았고, 평소 즐겨 마시는 술로는 실험군은 ‘소
주’가 22명(46.8%), 대조군은 ‘맥주’가 25명(52.1%)로 가
장 많았으며, 술을 마시는 이유로는 실험군, 대조군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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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구분 실험군(n=47)

빈도(%)
대조군(n=48)

빈도(%) χ2 p

성별 남 12(25.5) 19(39.6)
2.90 0.089여 35(74.5) 29(60.4)

학년
1학년 6(12.8) 1(2.1)

7.68 0.053
2학년 0(0) 4(8.3)

3학년 24(51.1) 26(33.3)

4학년 17(36.2) 17(35.4)

주거
형태

자택(통학) 24(51.1) 25(52.1)

1.06 0.785
자취 9(19.1) 8(16.7)

하숙 0(0.0) 1(2.1)

기숙사 14(29.8) 14(29.2)

종교
기독교 6(12.8) 6(12.5)

2.41 0.490
천주교 2(4.3) 6(12.5)

불교 12(25.5) 9(18.8)

없음 27(57.4) 27(56.3)

처음
음주 경험 시기

초등학교 2(4.3) 1(2.1)

1.75 0.624
중학교때 18(38.3) 13(27.1)

고등학교때 16(34.0) 19(39.6)

고등학교 졸업후 11(23.4) 15(31.3)

처음 술을 배운 사람

부모님 10(21.3) 14(29.2)

2.85 0.583

친구 28(59.5) 28(58.3)

선배 5(10.6) 4(8.3)

호기심에 혼자 2(4.3) 0(0.0)

기타 2(4.3) 1(2.1)

현재 음주 유무 예 40(85.1) 35(72.9)
3.10 0.212아니오 7(14.9) 13(27.1)

음주횟수
주 1～2회 10(21.3) 17(35.4)

4.17 0.244주 3회 2(4.3) 3(6.3)

주 4～5회 34(72.3) 28(58.3)

1회 음주시 평균 
음주량

소주 1-2잔(맥주 1병이하) 15(31.9) 19(39.6)

7.64 0.105

2홉 소주 반병(맥주1-2병, 양주 3잔) 10(21.3) 18(37.5)

2홉소주 1명(맥주 4병, 양주 6잔) 13(27.7) 5(10.4)

2홉소주 2병(맥주 8병, 양주 12잔) 8(17.0) 4(8.3)

2홉 소주 3병(맥주 12병, 양주18잔)이상 1(2.1) 2(4.2)

평소 즐겨 마시는 술 
종류

맥주 19(40.4) 25(52.1)

2.98 0.560

소주 22(46.8) 17(35.4)

양주 0(0.0) 1(2.1)

막걸리 1(2.1) 1(2.1)

기타 5(10.6) 3(6.3)

술을 마시는 이유
스트레스 해소 11(23.4) 11(22.9)

0.46 0.926
선‧후배 친목 23(48.9) 24(50.0)

이유없음 6(12.8) 8(16.7)

기타 7(14.9) 5(10.4)

대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술을 마시는 

시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12(25.5) 9(18.9)

1.89 0.595
동아리 모임 2(4.3) 3(6.3)

학년 MT 25(53.2) 23(47.9)

학교 축제 8(17..0) 13(27.1)

한달 평균 음주 지출 
비용

1만원 미만 6(12.8) 8(16.7)

4.95 0.292

1만원～3만원미만 18(38.3) 16(33.4)

3만원～5만원 미만 13(27.7) 9(18.8)

5만원～10만원 미만 8(17.0) 7(14.6)

10만원 이상 2(4.39) 8(16.7)

대학생 음주문화에 
대한 생각

좋음 6(12.8) 10(20.8)

2.25 0.522
보통 39(82.9) 36(75.0)

나쁨 1(2.1) 2(4.2)

아주 나쁨 1(2.1) 0(0.0)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정
[Table 2] Homogeneity verification of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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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변수

실험군(n=47)

평균±표준편차
대조군(n=48)

평균±표준편차 t값 P

지식 7.66±2.67 8.33±2.54 -1.21 0.226

음주문화 인식도 18.67±3.26 18.47±4.03 0.25 0.798

문제행동 9.19±5.13 8.27±6.82 0.72 0.471

[표 3] 두 군간 사전 음주 지식, 음주문화 인식도, 음주 문제에 대한 동질성 검정
[Table 3] Homogeneity verification of Drinking knowledge, Perception of drinking cultures, Drinking problem on Pretest 

of Two groups  

           내용
집단

사전
평균±표준편차

사후
평균±표준편차 차이1)

t p

실험군(n=47) 7.68±2.67 9.48 ±2.20 1.80 2.01 0.047

대조군(n=48) 8.33±2.54 8.56±2.27 0.21

차이 1) : 사후-사전 평균차

[표 4] 음주 지식의 평균 변화
[Table 4] Mean comparison of Drinking knowledge

          내용
집단

사전
평균±표준편차

사후
평균±표준편차 차이1) t p

실험군(n=47) 18.67±3.26 18.13 ±3.23 -0.54 -0.12 0.901

대조군(n=48) 18.47±4.03 18.20±2.81 -0.27

차이 1)
 : 사후-사전 평균차

[표 5] 음주 음주문화 인식도의 평균 변화
[Table 5] Mean  comparison of  Perception of Drinking cultures

23명(48.9%), 24명(50.0%)로 ‘선.후배 친목’이 가장 많았
다. 대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술을 마시는 시기로는 실험
군, 대조군 모두 '학년 MT'가 25명(53.2%), 23명(47.9%)
로 가장 많았고, 한달 평균 음주 지출 비용은 실험군, 대
조군 모두 ‘1만원에서 3만원 미만’이 18명(38.3%), 16명
(33.4%)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생 음주문화에 대한 생각
으로는 실험군, 대조군 모두 ‘보통’이 39명(82.9%), 36명
(75.0%)로 가장 많았다.  두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알아
보기 위해 χ2 -test를 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3.2 두 군간의 사전 음주 지식, 음주문화 인식

도, 문제 행동에 대한 동질성 검정

사전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 실천행위, 학업적 자기효
능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집단임
을 알 수 있었다 [표 3].

3.3 가설 검정 

1) 가설 1: 절주동아리 활동을 한 실험군은 동아리 활
동을 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음주에 대한 지식 정도

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1’의 검증을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47),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은 사전과 사후에는 1.80점 높아진데 비하여 
대조군은 0.21점 변화하여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1.59점 
더 높았다. 따라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음주에 대한 지
식 점수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표 4].

2) 가설 2: 절주동아리 활동을 한 실험군은 동아리 활
동을 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음주에 대한 인식정도
가 낮아질 것이다. 

‘가설 2’의 검증을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음주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아 질 것이라는 ‘가설 2’는 기각되었
다. 그러나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은 사전과 사
후에는 0.54점 낮아진데 비하여 대조군은 0.27점 변화하
여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0.27점 더 낮았다 [표 5].

3) 가설 3: 절주동아리 활동을 한 실험군은 동아리 활
동을 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음주에 대한 문제행동
정도가 낮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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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전

평균±표준편차
사후

평균±표준편차 차이1) t p

실험군(n=47) 9.19±5.13 6.85±5.23 -2.34 -1.26 0.210

대조군(n=48) 8.27±6.82 8.27±5.72 0

차이 1) : 사후-사전 평균차

[표 6] 음주 문제 행동의 평균 변화
[Table 6] Mean comparison of Drinking Problems 

‘가설 3’의 검증을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음주에 
대한 문제 행동 정도가 낮아 질 것이라는 ‘가설 3’은 기
각되었다. 그러나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은 사
전과 사후에는 2.34점 낮아진데 비하여 대조군은 거의 변
화가 없어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2.34점 더 낮았다[표 6].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절주동아리 활동을 실시
한 후 음주에 대한 지식,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도, 음주 
문제에 대하여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절주동아리 활동이 음주 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은 사전과 사후에는 1.80점 높아진데 비하여 대조
군은 0.21점 변화하여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1.59점 더 높
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대학생 음주문제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효능성 평
가를 한 김광기 등(2011)[14]의 연구에서도 음주에 대한 
지식 점수가 100점 만점에 사전 21에서 사후에는 85점으
로 높아졌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여고생을 대상으로 음주예방 프로그램을 
적용 후 효과를 본 연구[17]에서도 음주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한 3개월 후에 지식변화를 알아 본 결과, 지식점수가 
사전보다 6.7점 높아졌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
다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따라서 절주동아리 활동
이 대학생의 음주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
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절주동아리 활동이 음주문화 인식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본 결과, 평균점수에서 실험군은 사전과 사
후에는 0.54점 낮아진데 비하여 대조군은 0.27점 낮아져
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0.27점 더 낮았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절주동아리 활동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음주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아 질 
것’이라는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지금까지 본 연구결과와 
같이 절주 동아리 활동 후 음주문화 인식도에 대한 연구

를 시행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이유는 대학생들은 지금까지 술 문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
는 의학계열‧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음주 문화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 본 김광환과 한진숙(2011)의 연구에
서도  ‘술은 사람의 기운을 북돋워 준다’ 의 문항에서 평
균점수가 가장 높았다는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18]. 또
한 원주지역 대학생들의 음주실태 및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오혜숙(2011)에서도 ‘남자는 술을 마실 줄 
알아야 함’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술이 필요’에 동의
하는 편이었다고 하였다[19]. 따라서 향 후 절주동아리를 
운영한다면 음주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 올 수 있
는 다양하고 장기적인 구체적인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음주 문제 행동에 대한 차이 변화에서는 
평균점수를 비교 해 보면, 실험군은 사전과 사후에는 
2.34점 낮아진데 비하여 대조군은 거의 변화가 없어서 실
험군이 대조군보다 2.34점 더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변
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실험군이 대조
군보다 음주에 대한 문제 행동 정도가 낮아 질 것’이라는 
가설 3은 기각되었다. 하지만 평균의 변화를 보았을 때 
절주동아리 활동이 음주 문제 행동에 변화를 가져 온 것
임에는 분명하다.   

음주 문제 행동 측정에서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실
험군은 사전 평균점수가 9.19점으로 이는 ADULT의 점
수별 평가방법에 따르면 ‘문제음주자’에 해당되고, 이들
에게는 ‘간단한 상담과 권고가 필요’ 한 단계였다. 그러
나 절주동아리 활동 후에는 평균점수가 6.85점으로 낮아
졌고, 이 점수는 ‘절주교육’을  받는 것에 해당된다. 이는 
절주동아리 활동 중 축제기간을 비롯하여 정기적으로 K
시 보건소 절주운동 담당자와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였
던 것이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비하여 대조군은 사전 평균점수가 8.27점에서 사
후에도 8.27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 점수는 ‘문제
음주자’에 해당되는 점수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조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절주교육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 ‘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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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과 신입생 환영회’시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
가 가장 많았다[13]. 그러므로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
키기 위해서는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인 신입생 오리
엔테이션과 신입생 환영회 전에 절주동아리를 조직하여 
대학생 첫 시기부터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
겨진다. 또한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음주문제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 본 결과,  생활 스트레스의 여러 영역 중 
이성친구, 교수 및 가족관계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20]. 따라서 절주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에서 
이성친구, 교수와 가족관계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끝으로, 본 연구 대상자들이 대부분 대학교 3,4학년이
었다. 절주운동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는 신입생을 
중심으로 절주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 효
과적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성별로도 여자가 실험군 
74.5%, 대조군 60.4%로 여학생이 많았다. 음주 문제자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경우 문제음주자가 될 가능성이 
약 2.4배정도 높았다는 연구[21]에서 알 수 있듯이 여학
생 보다는 남학생에게서 문제가 더 발생하므로 남학생의 
참여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절주동아리 활동의 
대부분이 주로 봄, 가을 축제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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